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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 Jongok: 자이니치, 표백된 제국

<태양의 나라-배경> 패널에 종이, 먹, 아크릴릭 90×142.5cm 2021

재일조선인 3세, 여성, 헤이세이 세대, 작가 리용훈의 딸. 
그러나 이 중 어떤 규정도 거부해온 리정옥이 두 번째 
개인전 <기호의 나라>(5. 17~22 도쿄 갤러리Q)를 열었다. 
2018년 한국에서 선보인 첫 단체전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산을 넘어>(경기도미술관)에 소수자로서 개인적인 고민을 
풀어냈다면, 신작은 구조와 정체성 문제로 관점을 확장했다. 성모 
마리아, 이브 등 고전 회화의 도상을 인용했던 전작과 다르게 이번 
신작에는 백두산, 후지산, 후쿠시마 바다, 방호복, 양복, 저고리, 
히노마루 등 국가와 민족 관련 상징물이 주요 대상으로 등장한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구상하면서 롤랑 바르트 『기호의 제국』의 한 
구절에 흔들렸다. “도쿄에는 중요한 역설이 있다. 이 도시에는 
중심부가 있지만 그 중심부는 텅 비어 있다. 이곳은 아무도 본 적 
없는 천황이 사는 곳이다.” 공허하고 보이지 않지만, 중심에 있어 
덜컥 믿고마는 것. 그에게 텅 빈 중심은 ‘개인’을 얽매는 구조로 
작동한다. 리정옥의 작업은 국가, 성, 민족 등 무형의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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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신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개인이 자유로워질 
가능성에 접근한다. 대표작인 <태양의 나라>엔 일본을 가리키는 
제목과 반대로 화면에 백두산 천지를 담았다. 일본 외에도 
아시아의 여러 민족이 태양을 상징으로 사용했듯, 구조 외부에서 
고유한 상징이 고정되지 않고 미끄러지는 상황으로 구조의 허구를 
재현했다. 화면의 대상 대부분이 색채를 잃어 흰색으로 남은 것은 
정체성에 결부된 상징이 휘발된 까닭. 앙상한 윤곽과 질감을 
생략한 데포르메로 상징적 공간의 무의미를 표현했다. 한편, 
작가는 회화를 무대처럼 설치하고 그 앞에 모델을 세워 실사로 
등장시키기도 한다. “배경은 ‘뿌리’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가 아닌 배경, 즉 허구의 뿌리 안에 허구를 넘어서는 
메타픽션적인 실제 인물이 있다.” 유백의 평면과 달리, 온전한 
색을 지닌 인물은 개인이 지닌 자유의 역량의 강조한다.

<올림피아> 패널에 먹, 아크릴릭, 디지털 프린트 220×360cm 2019

리정옥 / 1991년 도쿄 출생. 도쿄 조선대 미술, 연구원예과 
및 동대학원 석사 졸업. 도쿄 에이토에이코(2018)에서 개인전 
개최. <헤이세이 미술: 물거품과 잔해물 1989-2019>(교토 
교세라미술관 2021), <동시대 예술의 비전-VOCA>(도쿄 
우에노모리미술관 2020), <벚꽃을 보는 모임>(에이토에이코 
2020),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산을 넘어>(경기도미술관 2018) 
등 단체전 참여. 현재 도쿄에 거주하며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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